
몇가지 참고되는 책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느라고 몇달간 컴퓨터를 멀리 했더니 

여러 형제자매들이 보내온 질의에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 중에는 

영적보조자 임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그래서 대신, 이 질의들에 대한 

대답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책을 소개하려 한다.  

Handbook for Spiritual Assistance to the SFO(OFS)—67 쪽--: 형제회 설립(37-

41 쪽) 과 영적보조자 임명(6-9 쪽, 절차나 임명권자…등) 

Essential Documents of the OFS (회헌 또는 규정):  선거후 신구임원간에 

임기중 경험한 지식이나  참고되는 책을 인수 인계한다. (참고: TAU-USA 에서 평의회나 

영적보조자가 필요한 책들을 주문할 수 있다.) 

Pastoral Handbook: 형제회 조직에 대하여….  프란치스칸에게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 있다.  회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회칙과 회헌을 따른다. 

우리는 형제회 일을 잘 하고, 회원 또는 형제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을 

배운다. 

형제회 조직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면 양성이 잘 되도록 준비한다.  회원들의 

기도하는 분위기와 활기찬 활동은 형제회 월모임에서 일어난다. 

양성 

양성은 우리의 평생 사업이다. 우리가 배우고 행해 오던 것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계별 양성 과정은 초기양성, 새로 서약한 

사람을 위한 양성,  서약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영속적양성이 있다.  

영속적양성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중요한것은 배운지식을 행하는것이다.   

지식이나 행동 어느 쪽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배운 것은 프란치스칸 



삶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행하던것은 나이가 들면서 차차 변한다. 나라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교회도 변화하며;가정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인생관이 바뀌고; 폭력을 보면 피해자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는 삶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영속적양성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세월이 지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되면 

일상 삶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회칙 7)  만일 영속적 양성이 없다면 

프란치스칸 삶은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영속적 양성에 대해 수동적이면 종신 

서약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특색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간단한 

방식조차도 도움이 되고 도전적 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나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존경과 따뜻한 관심으로 경청합니다. 사람들이 

달리 말하지 않는 한, 공유되는 이야기는 

프란치스칸 가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까지  (FUN 안내서)의 처음 페이지는 

양성자가 피 양성자를 대하는 방법과 수단을 

다룹니다. 그것은 양성 팀의 일원인 재속 

프란치스칸에게 좋은 도구입니다. 안내서는 다양한 

양성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적 통찰력이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OFS (재속 

프란치스칸)  양성은 웃음거리에 불과 합니다. 

양성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우리가 프란치스코 회 

생활을 하면서 변화합니다. 

♣♣♣♣ 

다음은 OFS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을 살 때 계속 

발전하는 몇 가지 특성 (제한된 리스트)입니다: 

평화 - 사랑 - 용서 - 이해 - 대화 - 좋은 청취자 - 

사랑의 사역에 참여함 -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 고안 -기도와 묵상에 충실함 -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양성 - 복음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화가 필요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다루기- 우리는 삼위일체가 우리를 넘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음을 깨닫는 반면 개인적인 한계를 

인식한다 - 교만을 피한다 - 다른 헌신적인 단체와 

협력한다 - 사회적 사역 - 조용한 시간 - OFS 

회칙을 살면서 경험한 것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 기타. 

♣♣♣♣ 

지금까지(FOR UP TO NOW)의 인용 구절                 

장:"형제회와 프란시스" - 17 쪽 

복음 생활을 위한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상황으로서의 형제회의 삶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 특정 구조 (OFS 회칙 20-22 조) 

 - 각 급의 진정한 형제회 (클럽 또는        

     협회가 아닌) 

 - 평의회의 지도력에 의해 활성화된다. 

 - 특정한 교회적, 사도적 및 프란치스칸        

   역할 수행 

+ 필요한 활력 (OFS 회칙 23 조) 

 - 적절한 양성을 통하여 생동감을 얻게 된다 

 - 회원들의 영구적인 헌신을 통해 심화됨 

 - 대화와 조화로운 문제 해결을 통해 성숙. 

+ 형제자매들에게 영양을주는 지속력 (OFS 

 회칙 (24-26 조) 

 - 형제회와 평의회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모임 

 - 회원들의 지속적인 지원 

 - 적절한 영적 보조 

 - 사목적 및 형제적 방문 

모든 수준의 양성은 태도, 의견, 타인에 대한 사랑 

등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양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달 후에 똑같이 보인다면, 그들의 

양성에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지식은 좋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회개 없이는 중간 지점에 

불과합니다! 

♣♣♣♣ 

교황 요한 23 세의 말씀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과제가 되는 것은                     

진리, 정의, 사랑, 자유 안에서 사회 생활의 상호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곧, 개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                         

시민들과 정치 공동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들,               

가정들, 종교 단체들, 국가들간의 관계, 다른 한편             

세계 공동체간의 관계들을 바르게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고상한 과제는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 안에서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Pacem in Terris (지상의 평화) - 교황 요한 23 세 (O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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